
수용성 접착제 시장성 "없다"
P U접착제 수성화 난항 … 용제형과 현저한 가격차

최근 무용제접착제 시장화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더딘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P U접착제시장

의 수성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경문제와 관련 적신호가 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PU접착제시장의 수성화는 9 4년 동

성화학과 S K I가 주도하여「선개발 후시장화」라는 전략

을 추진할 정도로 기존 용제형을 빠르게 대체해 갈 것

으로 기대됐다. 

그러나, 95년에 이어 9 6년에도 상용화가 전혀 이뤄지지

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

됐다.

이같은 원인은 물성면(접착력)에서 아직까지 용제형을

따라잡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9 5년 원료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가공기업의 상대적인

원가절감노력이 용제형쪽을 크게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.

실제 가격면에서도 기존 용제형은 K g당 1 0 0 0원선인 반면, 수용성은 그 두배인 2 1 0 0원으로 아직까지

물성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따라 수용성P U는 합성피혁 함침용이나 천연피혁 코팅용, 도료용, 가구용 등으로 전량 사용되고

있으며, 이같은 상황은 9 6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

더욱이 ㎡당 잔존용제 1 0 m g에 대해 톨루엔 5 m g으로 제한하고 있는 V O C규제가 식품용 필름에만

국한돼 전체 접착제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수용성 P U접착제의 시장화를 저해하는 한

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로인해 국내 수용성 PU 생산기업인 동성화학과 SKI, 합동화학은 접착제 시상품을 출시해놓고도

수요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전량 가죽용, 코팅용, 직물가공용으로 판매하는 등 기술개발에 따른 물성

강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가능한 접착제 판매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96년1월부터 V O C규제가 잔존용제 6 m g가운데 톨루엔 3 m g으로 강화됐으나 생산기업들의 반발

이 워낙 거센데다 접착제시장으로까지 그 적용이 확산될지 여부도 불투명해 당분간 P U접착제의 수

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

<화학저널 1 9 9 6 / 2 / 5 >

잔존용제 톨루엔 함량

기 존 1 9 9 6 기 존 1 9 9 6
면 적구 분

식품용

P U필름
㎡ 1 0 m g 6 m g 5 m g 3 m g

VOC 규제현황
(단위: 100만달러, %)


